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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첫 스타트 대시 예산・공격의 행정에】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오늘 저의 새로운 임기 첫 예산이 되는 2018 년도 당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까지 씨를 뿌린 노력들의 꽃을 피위기 위한 중요한 예산으로 

이름하여 2 기 첫 “첫 스타트 대시 예산”. 

 

우선 첫 번째는 마을 만들기 

・중산간, 주변지역 주민의 미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35 억엔이 넘는 

지역 진흥 기금을 활용하여 향후 10 년을 목표로 한 진흥책인 「지역의 

미래 만들기 추진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년도에는 1 억 8 천만엔의 

예산을 확보하고 첫 해부터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 년 간에 걸쳐 검토를 해왔던 노면전차 승강장의 오카야마역 앞 이전 

건은 교통 시뮬레이션 조사에서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사업화로 이어지는 도시 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또한 

거리 증폭,  도로 순환 등 미래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 

・시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기업과 중소 기업 중 특히 

체감 경기로 여려움이 있고 심각한 일손 부족 등에 의한 생산 확대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 기계 설비 투자를 강화하는 보조제도 (보조율 

2/3 이내, 상한 50 만엔)을 신설합니다. 

 



세 번째는 육아 

・작년 4 월 현재 전국 워스트 2 위의 대기 아동(849 명) 을 2019 년도 말까지 

해소하기 위해 대기 아동이 특히 많은 1, 2 세 아동과 이른바 「3 세의 벽」이 

존재하는 3 세아의 입원 확충에 관한 보조 사업을 실시하여 오카야마시 

독자적인 2 퍼센트 급여 가산과 함께 보육사의 확보를 도모합니다. 

・정형적인 업무를 외부 위탁함으로 보육 상담자가 입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를 

인가외 보육원을 포함한 보육 시설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결하는「다가가는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 복지 

・국민건강보험 특정검진의 검진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검진 비용을 원 

코인화（２，０５０엔⇒５００엔）합니다. 

・여러 지방 기업, 금융 기관 등으로 구성해 건강 관련 산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일본 최초의ＳＩＢ(소셜 임팩트 본드：건강 증진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를 활용한 건강 포인트 사업 실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마지각으로 건전 재정의 확보 

・일반 회계 총액은３，１７２억앤으로 전년 대비 ０．９％ 증가. 사회보장 

관계 경비의 증가에의 대응 등을 통해 과거 최대의 예산 규모가 

되었습니다만,  경기 회복 기조를 배경으로한 세수 증가와 시발행 채권의 

신규 차입 억제 등을 통해 재정 건선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정을 위한 기금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억엔 증가, 시 발행 채권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억엔 감소로 재정 지표와 함께  안정적인 

추이입니다. 

 

저 자신은 후세에게 빚을 남기지 않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행복과 미래 발전을 이어갈 예산이 제대로 확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